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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은 현재의 산업 기
반을 바꾸지 않고 많은 양을 감축 할 수 있어서 각광 받고 있다. 잠재적인 저장소는 대염수

층, 고갈된 석유층, 석탄층 등이 있는데 그 중 대염수층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다. 지하에 존재하는 대염수층에는 바닷물과 비슷한 염수가 흐르고 있으며 cap 

rock과 reservoir rock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은 저장용량 뿐만 아니라 

그안전성 평가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암석-염수 계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clay mineral은 암석의 주 구성성분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montmorillonite, illite, sepiolite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탈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온도로 알려진 
조건에서 아임계부터 초임계 조건까지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최대 130 atm까지 측정되었다. 

지중 저장에서는 저장양뿐만 아니라 안정화되는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Fickian diffusion 

model을 통해 속도 상수를 구했다. 실험 전후로 clay mineral의 구조에 변화가 관찰되었고 
이를 BET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